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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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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식 스윗치를 부정으로 켜 놓으면 이 세상이 온통 나쁜 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스윗치를 긍정으로 켜 놓으면 이 세상은 좋은 일로 가득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핑커 (Steven Pinker)는 그의 저서에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세의 인류가 인식하는 건강, 수명, 차별, 환경, 지식, 안전, 생의 질, 행복도, 그리고 부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주장한 몇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기원 1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분석해보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사 이래 1800까지는 경제 성장 면에서 거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산업혁명, 도시들의 성장 등, 경제적 번영이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중세기를 거치면서 전쟁도 종파 싸움도 많았지만 인류는 계속 살고 있는 사회를 향상하여 번영을 창조해 왔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세계대전 등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지만 인류 사화는 크게 발전을 이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만을 회고해 봐도 다우 평균지수는 20%, S&P 500 지수는 17%, NASDAQ 지수는 27.5%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5면 동안에 다우 지수는 72%, S&P500 지수는 77%, 그리고 NASDAQ 지수는 129% 상승했습니다. 5년 이상을 되돌아보면 이런 지수의 상승은 저 좋습니다. 이런 경제지표가 향후에도 계속 급 상승세를 이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인류는 비관론자들을 미련한 자로 만들 정도로 찬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처참한 시기가 앞으로 온다는 비관론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핑커 교수는 권고합니다.


제가 약 60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올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도교까지 왕래하는 젯트 엔진 항공기가 없었습니다. 프로펠라 엔진으로 비행하는 여객기는 서울에서 도교까지 5시간 반을 소요했었습니다. 도교에서 미국까지는 젯트 엔진 항공기가 있었지만 하와이에서 급유를 하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한 때는 미국에서 한국에 국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비용이 매우 비쌌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하는 음성이나 비디오 전화가 비일비재합니다. 30년 전 전만 해도 칼럼 기사 하나를 작성하려면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가야 했지만 도서관에서도 찾고 싶은 자료를 다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책상 위에 있는 랩탑 컴퓨터로 찾고 싶은 거의 모든 자료나 정보를 무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질병도 속속 살아지고 있고 80중반의 연령인 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갑 잔치가 자취를 감췄고 아마 고희 잔치도 불원간에 없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 아닙니까?   끝     
